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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시, 솔트룩스·플루닛과 손잡고 메타휴먼 제작한다 

 

SEOUL, KOREA –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기업 솔트룩스(대표 이경일) 및 자회사 플루닛은 인기 교육 채

널을 운영 중인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 혁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공지능 및 메타휴먼 기술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개발 △데이터 및 인프라의 구축 △메

타버스 및 메타휴먼 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으로, 이외에 관련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

발 인프라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업무 협력 

등을 진행,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사업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과 공동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게 됐다.  

 

특히 메타휴먼을 메인으로 내세운 교육 콘텐츠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인플루언서와 인터넷 방

송인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상 인간 메타휴먼은 콘텐츠 제작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의 이점

으로 온라인 교육 업계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솔트룩스와 플루닛은 세바시와의 협력을 통해 메타휴

먼 제작에 필요한 기반 데이터 및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확보하는 한편, CES 2022의 가상인간 ‘에린’과 LG

유플러스 아이들나라 ‘가람이’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다방면 적용, 다양한 메타휴먼 콘

텐츠들을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에듀테크(EduTech)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메타버스

향 콘텐츠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

을 발굴,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트룩스는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메타버스 세상’ 구현을 목표로 메타버스 및 클라

우드 사업 분야의 역량 집중을 위해 자회사 플루닛을 설립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초개인화 AI 서비스 ‘딥시그널’과 기업용 AI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워크센터’, 메타휴먼 영상 제

작 서비스 ‘스튜디오’ 등의 출시를 예고한 바 있으며, 6월 22일 솔트룩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시

작되는 ‘SAC 2022’ 행사를 통해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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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고 이미지  

 

붙임   참고 이미지 

 

■ 솔트룩스·플루닛 이경일 대표(왼), 세바시 구범준 대표(오) 

 
 

■ 솔트룩스 CI 

 

 

 

 

 


